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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료 원료 2,470건 추가 반영…원료 활용 범위 확대
- 10년 만에 목록 개정, 사료 원료 활용 절차 대폭 간소화

- 목록 포함 원료는 별도 심의 없이 사용 가능

- 사료업계 개발 부담 완화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가축 사료 원료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식품 중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최근 10년간(2016년~2025년) 식품공전에 등재된 원

료를 전면 검토해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원료 2,470건(식물성 원료 

1,630건, 동물성 원료 840건)을 추가 반영했다. 

 이번 개정으로 목록에 포함된 원료는 별도의 등록이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가축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해 식품 중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범위를 규정하고,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목록이 2015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식품공전에 새로 

등재된 원료를 사료로 쓰려면 일부 제약이 따랐다. 

 일례로 사료 제조업체가 키조개나 코코넛 열매 등 식품공전에는 등재됐지만,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려면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 

하고 의견을 조회하는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만 약 

3~4개월이 걸려 신제품 개발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료 업체는 다양한 원료를 신속하게 활용해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원료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료 

수급 상황에 따라 대체 원료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사료 원료 목록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 이성대 과장은 “이번 사료 

원료 목록 개정으로 사료업계의 시간적,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추가된 사료 원료 목록

붙임2. 축산원 누리집 확인 방법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책임자 과  장  이성대 (063-238-7450)

가축정밀영양과 담당자 연구사 박설화 (063-238-7453)



붙임1   추가된 사료 원료 목록(일부)

□ 식물성 주요 원료

□ 동물성 주요 원료

대분류 소분류 품목 사료종류

곡류 - 아마란스(씨) 등 단미-곡류

서류 - 마카, 야콘 단미-서류

견과

종실류

음료 및

감미

종실류

결명자, 과라나, 헛개(열매)
단미-견과

․ 종실류

과일류

인과류 비파

단미-

과실류

감귤류 자몽

장과류
꾸지뽕(열매), 다래, 마가목(열매), 라즈베리, 블랙베리, 아로

니아, 엘더베리

열대

과일류

가시여지/그라비올라(열매), 아사이팜, 아세로라, 용과, 용안,

코코넛, 포포나무(열매)

채소류 엽채류

라디치오, 루꼴라/로케트, 민들레, 배암차즈기/곰보배추, 비

트(잎), 뽕(잎), 산마늘/명이나물(잎), 쑥부쟁이(섬쑥부쟁이/

부지깽이나물 포함), 순무유채, 신선초

단미-

채소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품목 사료종류

수산물

무척추

동물
갑각류

크릴, 꽃게, 꽃새우, 남극크릴, 납작게, 갈색보리새우,

갯가재, 거북손, 게레치, 게르치, 곤쟁이, 곧은뿔중하,

광동줄새우, 그라비 새우
단미-
동물성
단백질류

연체류

꼼치, 낙지, 날개오징어, 남방주꾸미, 납작소라, 갈색볼

록새조개, 갑오징어, 강남상어, 개량조개, 개불, 개조

개, 갯고둥, 거미고둥, 검정비틀이고둥

붙임2   축산원 누리집 확인 방법

1.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접속 (www.nias.go.kr)

2. 하단 [축산정보서비스] → [한국사료성분 정보] 클릭 

3. 공지사항 조회

http://www.nias.go.kr

